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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인 허리신경얼기의 구성과 그 가지의 국소해부학

   허리신경얼기는 대부분 교과서에 L1-L4의 앞가지가 이루며, T12도 일

부가 참여한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에서는 허리신경얼기는 T12-L5 사이에

서 다양하게 형성되고, 그 가지를 이루는 척수신경의 구성도 다양하게 보

고되었다. 그리고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나는 신경을 이루는 척수신경의 

구성에 대한 형태계측에 관한 연구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허리신경얼기

와 큰허리근 그리고 샅고랑인대 부위에서 각 신경의 국소해부학적 관계는 

부위마취 때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이 연구는 허리신경얼기와 그 가지를 

이루는 척수신경의 형성변이를 조사하고, 각 신경을 이루는 척수신경의 구

성에 대한 형태를 계측하고, 부위마취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해 시

도하였다. 

   재료로는 한국성인시신 86구(172쪽)를 사용하였다. 그 중 15구(30쪽)에

서는 허리신경얼기와 그 가지를 한 덩어리로 떼어내어 0.04M guanidine 

용액에 담근 후, 초음파세척기로 처리하여 결합조직을 부드럽게 한 후, 수

술현미경 아래에서 신경다발을 분리하였다. 긴지름과 짧은지름을 계측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허리신경얼기의 뿌리는 T12-L4가 33.7%, L1-L4가 56.6%, L1-L5가 

9.6%였다. 엉덩아랫배신경은 T12에서 25.3%, L1에서 67.5%가 일어났다. 

엉덩샅굴신경은 L1에서 83.3%, L2에서 7.1%가 일어났다. 음부넙다리신경

은 7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그 중 L1에서 14.1%, L1-L2에서 28.2%, L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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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2.3%가 일어났다. 가쪽넙다리피부신경은 8가지 유형이 있었고, L2에서 

35.9%, L2-L3에서 29.3%가 일어났다. 넙다리신경은 7가지 유형이었는데, 

L1-L4에서 24.2%, L2-L4에서 65.7%가 일어났다. 폐쇄신경은 8가지 유형이

었고, L2-L4에서 40.0%, L3-L4에서 40.0%가 일어났다. 엉덩아랫배신경을 

이루는 척수신경의 굵기는 T12가 이루는 경우  2.38mm, L1이 이루는 경

우 1.18mm였다. 엉덩샅굴신경은 L1이 이루는 경우 0.61mm, L2가 이루는 

경우 0.40mm였다. 음부넙다리신경은 L1이 이루는 경우 0.56mm, L1-L2가 

이루는 경우 L1은 0.57mm, L2는 1.02mm였고, L2가 이루는 경우 0.60mm, 

L2-L3가 이루는 경우 L2는 0.38mm, L3는 0.28mm, 그리고 L3가 이루는 

경우 0.98mm였다. 가쪽넙다리피부신경은 L2가 이루는 경우 0.73mm, 

L2-L3가 이루는 경우 L2는 0.77mm, L3는 0.73mm였다. 넙다리신경은 

L2-L4가 이루는 경우 L2는 1.48mm, L3는 2.91mm, L4는 2.19mm, L2-L5

가 이루는 경우 L2는 0.48mm, L3는 2.47mm, L4는 2.87mm, L5는 0.51mm

였고, L3-L5가 이루는 경우 L3는 2.11mm, L4는 3.30mm, L5는 1.00mm였

다. 폐쇄신경은 L2-L3가 이루는 경우 L2는 0.56mm, L3는 1.79mm였고, 

L2-L4가 이루는 경우 L2는 0.53mm, L3는 1.45mm, L4는 0.64mm였으며, 

L3-L4가 이루는 경우 L3는 1.31mm, L4는 1.09mm, 그리고 L3-L5가 이루

는 경우는 L3는 0.91mm, L4는 1.38mm, L5는 0.30mm였다. 허리신경얼기

의 각 가지 중 음부넙다리신경과 폐쇄신경을 제외한 모든 신경들은 큰허리

근의 가쪽모서리를 빠져나왔고, 폐쇄신경은 큰허리근의 안쪽모서리를 빠져

나와 다리로 내려갔다. 음부넙다리신경은 1-3개의 가지가 큰허리근을 뚫고 

나왔다. 샅고랑인대의 길이는 119.9mm였다. 위앞엉덩뼈가시에서 가쪽넙다

리피부신경과 넙다리신경까지의 거리는 각각 17.6mm, 54.0mm, 두덩뼈결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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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음부넙다리신경 중 음부가지와 넙다리가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66.9mm, 

68.6mm, 두덩뼈결절에서 폐쇄신경까지의 거리는 27.6mm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허리신경얼기와 이것에서 일어난 신경들의 형태변

이를 관찰하여 한국인의 특징을 밝혔고, 그 결과를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

와 비교하였으며, 각 신경을 이루는 척수신경을 계측하여 그 구성비율을 

밝혔다. 그리고 샅고랑인대 부위에서 각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를 계측하여 

부위마취와 관련된 임상적 의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핵심되는 말 : 허리신경얼기, 엉덩아랫배신경, 엉덩샅굴신경, 음부넙다리신경, 

가쪽넙다리피부신경, 넙다리신경, 폐쇄신경, 부위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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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허리신경얼기의 구성과 그 가지의 국소해부학

<지도교수 정 인 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지 현 주

Ⅰ. 서  론

  

   허리신경얼기는 첫째에서 넷째 허리신경의 앞가지가 이루며, 열두째 가

슴신경의 앞가지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대부분 해부학 교과서에 기록되

어 있다.
1,2,3,4,5,6,7,8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열두째 가슴신경부터 다섯째 허리

신경 사이에서 허리신경얼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허리신경얼기

가 척수에서 일어나는 높이에 따라 열두째 가슴신경-넷째 허리신경, 첫째-

넷째 허리신경, 첫째-다섯째 허리신경의 3개 유형 혹은 열두째 가슴신경-

다섯째 허리신경의 유형을 추가하여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하였

다.
9,10,11,12,13,14,15,16

 허리신경얼기가 척수에서 일어나는 높이에 따라 8유형으로 

나누어 보고한 연구자도 있었다.
16
 그 중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첫째-넷

째 허리신경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36.5-81.3%) 보고하였는데,
9,11,12,13,14,15,16

 일

본인 태아 연구 결과에서는 열두째 가슴신경-넷째 허리신경이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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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62.5%) 나타났다.
10
 

   허리신경얼기에서는 엉덩아랫배신경, 엉덩샅굴신경, 음부넙다리신경, 가

쪽넙다리피부신경, 넙다리신경, 폐쇄신경이 일어난다. 이러한 허리신경얼기

의 신경을 형성하는 척수신경은 각 신경마다 다르다. 많은 교과서에 엉덩

아랫배신경과 엉덩샅굴신경은 열두째 가슴 또는 첫째 허리신경이나 두 척

수신경 모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음부넙다리신경은 첫째와 둘째 허리신

경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가쪽넙다리피부신경은 둘째와 셋째 허리신경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넙다리신경과 폐쇄신경은 둘째-넷째 허리신경에서 일어

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2,3,4,5,7,8

 일부 교과서에서는 가쪽넙다리피부신경

이 첫째-셋째 허리신경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폐쇄신경은 셋째와 넷째 허

리신경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1
 또 다른 교과서에는 음부넙다리신경과 가쪽

넙다리피부신경이 둘째 허리신경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6 
뿐

만 아니라
 
허리신경얼기의 신경을 형성하는 척수신경의 변이를 신경별로 

나누어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
9,10,11,12,13,16,17

 또,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보고한 연구자도 있었다.
10,11,12,17 

 

   허리신경얼기와 각 신경의 척수신경 구성과 그 변이에 관한 연구와 허

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난 신경 중 넙다리신경을 수술현미경을 이용하여 신경

다발 분리를 시도한 연구는 있었지만,
18
 각 신경을 이루는 척수신경의 구성

에 대한 형태계측학적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엉덩고정술이나 엉덩관절대치술을 시행하는 경우, 다리의 통증 조절, 간

헐절뚝거림의 치료를 위하여 넷째 허리뼈에서 꼬리쪽으로 3cm, 가쪽으로 

5cm인 지점에서 수평으로 다섯번째 척추뼈의 가로돌기까지 바늘을 찔러 

넣은 후, 바늘의 방향을 머리쪽으로 약간 바꿔 가로돌기의 위쪽을 향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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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을 찔러 큰허리근에 부위마취를 한다.
23,24,25,26

 이 경우 허리뼈 주변 허리

신경얼기을 이루는 신경과 큰허리근의 국소해부학적 관계가 중요하다. 또, 

음부넙다리신경과 큰허리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교과서에는 신경이 

큰허리근을 뚫고 나온다는 기록만 있을 뿐, 신경이 근육을 뚫는 위치에 관

한 기술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다리의 통증 조절이나 피부 이식과 관련하여 가쪽넙다리피부신경을 샅

고랑인대에서 아래쪽으로 2-2.5cm, 위앞엉덩뼈가시에서 안쪽으로 2-3cm인 

지점에서 부위마취를 한다.
25,26,27,28,29

 넙다리신경은 넙다리뼈 몸통의 골절 치

료, 통증 조절, 무릎관절경검사법을 위한 마취를 위하여 샅고랑인대에서 아

래쪽으로 2-3cm, 넙다리동맥의 가쪽, 신경이 지나는 부위에서 부위마취를 

한다.
25,26,27,30

 무릎을 수술할 경우나 모음근 연축 정도를 진단ㆍ치료하기 위

해 두덩뼈결절에서 아래쪽으로 1-2cm, 가쪽으로 1-2cm인 지점에서 폐쇄

신경을 부위마취하는 경우가 있다.
25,26,27

 샅고랑인대의 아래쪽을 지나는 신

경들을 부위마취하는 경우에 위앞엉덩뼈가시 또는 두덩뼈결절에서 샅고랑

인대의 아래쪽을 지나는 신경까지의 거리가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척수신경의 변이와 허리신경

얼기에서 일어난 주요가지를 형성하는 척수신경의 변이를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비교하고,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나는 신경을 이루는 척수신경의 

구성에 대한 형태계측과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신경과 큰허리근의 국소해

부학적 관계를 밝히고,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난 신경들의 샅고랑인대 부

위에서의 위치를 계측하여 부위마취를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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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이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모두 한국 성인 시신 86구(남자 60, 여자 26, 

평균나이 63.6살)의 허리신경얼기 172쪽이었다. 그 중 허리신경얼기를 이루

는 척수신경의 변이는 83쪽,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난 주요가지를 형성하

는 척수신경의 변이는 51구(102쪽)를 사용하였다.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나

는 신경을 이루는 척수신경의 구성에 대한 형태계측을 위해서 15구(30쪽)

를 사용하였다.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신경과 큰허리근의 국소해부학적 

관계는 12구(24쪽)에서 관찰하였다.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난 신경과 샅고

랑인대와의 위치관계는 86구(172쪽)에서 관찰하였다. 

 2. 해부방법 

   시신은 바로 눕힌 상태에서 배를 열고 복막안 장기를 제거한 후, 뒤벽

의 복막도 제거하여 깨끗이 하였다. 큰허리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난 각 신경을 해부하였다.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신경과 큰허리근의 위치를 확인한 후,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

서 집게를 이용하여 큰허리근을 조금씩 제거하였다. 이 때,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신경과 큰허리근의 관계를 확인해가면서 큰허리근을 제거하였다. 

큰허리근을 모두 제거한 후,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척수신경의 변이, 허리

신경얼기에서 일어난 주요가지를 형성하는 척수신경의 변이 관찰을 위해 



- 8 -

주변 결합조직과 지방을 제거하였다.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각 신경을 해부한 시신 86구 중 15구(30쪽)에서

는 허리신경얼기의 뿌리부분을 잘라 그 가지를 함께 떼어내었다. 떼어낸 

가지는 5% paraformaldehyde 용액에 하루동안 담구어 고정시킨 후, 0.04M 

guanidine 용액에 일주일동안 담구어 두었다. 담구어 두었던 허리신경얼기

를 다시 paraformaldehyde 용액에 하루동안 담구어 고정시킨 후, 초음파세

척기로 한시간동안 처리하여 결합조직을 부드럽게 한 후, 수술현미경

(Zeiss, Germany) 아래에서 해부하였다.

3. 계측 

가.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척수신경의 변이와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난 주요가지를 형성하는 척수신경의 변이

   큰허리근을 모두 제거한 후,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척수신경의 변이,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나 주요가지를 형성하는 척수신경의 변이를 관찰하

였다.

나.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나는 신경을 이루는 척수신경의 구성에 대한 

    형태계측

   허리신경얼기의 뿌리부분을 잘라 그 가지를 수술현미경 아래에서 신경

다발을 분리하여 각 신경을 이루는 가슴 또는 허리신경 다발의 굵기를 계

측하였다. 신경의 굵기는 디지털 밀림자를 이용하여 긴지름과 짧은지름을 

측정하여 두 계측값의 평균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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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신경과 큰허리근의 국소해부학적 관계

   큰허리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신경과 큰

허리근 사이의 관계는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렸다.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신경과 큰허리근과의 관계는 큰허리근의 안쪽과 가쪽모서리의 길이를 측정

하고, 신경이 근육을 빠져 나오는 위치 조사를 위하여 큰허리근의 안쪽과 

가쪽모서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신경까지의 길이를 모서리를 따라 측

정하였다. 큰허리근의 안쪽과 가쪽모서리는 각각 큰허리근 이는곳의 가장 

아래, 위부분에서부터 샅고랑인대 아래쪽 근육까지의 길이를 계측하였다. 

음부넙다리신경이 큰허리근을 뚫는 곳의 위치는 큰허리근 이는곳의 가장 

위부분에서부터 신경이 근육을 뚫는 곳까지의 수직 거리를 측정하였다. 큰

허리근을 제거하면서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신경과 큰허리근의 관계를 관

찰하였다.

라.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난 신경과 샅고랑인대와의 위치관계

   샅고랑인대의 아래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는 위앞엉덩뼈가시에서 

가쪽넙다리피부신경, 넙다리신경까지와 두덩뼈결절에서 음부넙다리신경, 폐

쇄신경까지의 거리를 디지털 밀림자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그림 1). 

4. 통계처리

   이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Excel
Ⓡ 
2002 프로그램(Version 10.2614.2625, 

Microsoft Co., Redmond, WA, US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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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척수신경의 변이

   허리신경얼기는 열두째 가슴신경부터 다섯째 허리신경 사이에서 일어났

으며, 척수에서 일어나는 높이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허리신

경얼기의 뿌리는 열두째 가슴신경-넷째 허리신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33.7%, 첫째-넷째 허리신경인 경우가 56.6%, 첫째-다섯째 허리신경인 경우

가 9.6%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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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난 주요가지를 형성하는 척수신경의 변이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난 주요가지를 형성하는 척수신경은 각각 다르

다. 허리신경얼기의 각 신경을 형성하는 척수신경의 성분 변이를 관찰한 

결과 엉덩아랫배신경은 열두째 가슴신경부터 첫째 허리신경 사이에서 일어

났으며, 첫째 허리신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1). 엉덩샅굴

신경은 열두째 가슴신경부터 둘째 허리신경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첫째 허

리신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2). 음부넙다리신경은 첫째 허

리신경부터 셋째 허리신경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둘째 허리신경에서 일어

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3). 가쪽넙다리피부신경은 첫째 허리신경부터 

셋째 허리신경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둘째 허리신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4). 넙다리신경은 첫째 허리신경부터 다섯째 허리신경 사이

에서 일어났으며, 둘째-넷째 허리신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5). 폐쇄신경은 첫째 허리신경부터 다섯째 허리신경 사이에서 일어났으

며, 둘째-넷째 허리신경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셋째와 넷째 허리신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각각 40%였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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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나는 신경을 이루는 척수신경의 구성에 대한     

형태계측

   

   허리신경얼기의 뿌리부분 굵기를 계측한 후, 각 신경을 이루는 척수신

경의 구성에 대한 형태를 계측하였다. 각 척수신경의 굵기는 열두째 가슴

신경은 평균 2.38±2.51mm, 첫째 허리신경은 평균 1.36±1.24mm, 둘째 허

리신경은 평균 2.14±1.50mm, 셋째 허리신경은 평균 2.88±1.49mm, 넷째 

허리신경은 평균 2.86±1.49mm, 다섯째 허리신경은 평균 2.98±1.87mm였

다. 엉덩아랫배신경을 이루는 가슴 또는 허리신경의 굵기는 열두째 가슴신

경이 이루는 경우 열두째 가슴신경은 평균 2.38±2.51mm, 첫째 허리신경이 

이루는 경우 첫째 허리신경은 평균 1.18±1.02mm였다. 엉덩샅굴신경을 이

루는 허리신경의 굵기는 첫째 허리신경이 이루는 경우 첫째 허리신경은 평

균 0.61±0.69mm, 둘째 허리신경이 이루는 경우 둘째 허리신경은 평균 

0.40±0.45mm였다. 음부넙다리신경을 이루는 허리신경의 굵기는 첫째 허리

신경이 이루는 경우 첫째 허리신경은 평균 0.56±0.59mm, 첫째와 둘째 허

리신경이 이루는 경우 첫째 허리신경은 평균 0.57±0.78mm, 둘째 허리신경

은 평균 1.02±1.15mm, 둘째 허리신경이 이루는 경우 둘째 허리신경은 평

균 0.60±0.58mm, 둘째와 셋째 허리신경이 이루는 경우 둘째 허리신경은 

평균 0.38±0.52mm, 셋째 허리신경은 평균 0.28±0.22mm, 셋째 허리신경이 

이루는 경우 셋째 허리신경은 평균 0.98±1.15mm였다. 가쪽넙다리피부신경

을 이루는 허리신경의 굵기는 둘째 허리신경이 이루는 경우 둘째 허리신경

은 평균 0.73±0.75mm, 둘째와 셋째 허리신경이 이루는 경우 둘째 허리신

경은 평균 0.77±0.80mm, 셋째 허리신경은 평균 0.73±0.77mm였다. 넙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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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을 이루는 허리신경의 굵기는 둘째-넷째 허리신경이 이루는 경우 둘

째 허리신경은 평균 1.48±1.32mm, 셋째 허리신경은 평균 2.91±1.77mm, 

넷째 허리신경은 평균 2.19±1.45mm(그림 3), 둘째-다섯째 허리신경이 이

루는 경우 둘째 허리신경은 평균 0.48±0.47mm, 셋째 허리신경은 평균 

2.47±1.91mm, 넷째 허리신경은 평균 2.87±1.31mm, 다섯째 허리신경은 평

균 0.51±0.50mm, 셋째-다섯째 허리신경이 이루는 경우 셋째 허리신경은 

평균 2.11±1.76mm, 넷째 허리신경은 평균 3.30±2.41mm, 다섯째 허리신경

은 평균 1.00±0.94mm였다. 폐쇄신경을 이루는 허리신경의 굵기는 둘째와 

셋째 허리신경이 이루는 경우 둘째 허리신경은 평균 0.56±0.64mm, 셋째 

허리신경은 평균 1.79±1.88mm, 둘째-넷째 허리신경이 이루는 경우 둘째 

허리신경은 평균 0.53±0.55mm, 셋째 허리신경은 평균 1.45±1.02mm, 넷째 

허리신경은 평균 0.64±0.51mm(그림 4), 셋째와 넷째 허리신경이 이루는 

경우 셋째 허리신경은 평균 1.31±1.02mm, 넷째 허리신경은 평균 1.09±

0.72mm, 셋째-다섯째 허리신경이 이루는 경우는 셋째 허리신경은 평균 

0.91±0.76mm, 넷째 허리신경은 평균 1.38±0.95mm, 다섯째 허리신경은 평

균 0.30±0.39m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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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신경과 큰허리근의 국소해부학적 관계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각 신경들은 대부분 가슴 또는 허리신경에서 일

어나 큰허리근의 바닥을 경유하여 큰허리근의 안쪽 또는 가쪽모서리를 빠

져나왔다.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신경 중 음부넙다리신경과 폐쇄신경을 

제외한 모든 신경들은 큰허리근의 가쪽모서리를 빠져나왔고, 폐쇄신경은 

큰허리근의 안쪽모서리를 빠져나와 다리로 내려갔다(그림 5). 음부넙다리신

경은 1-3개의 가지가 큰허리근을 뚫고 나왔는데(그림 6), 음부넙다리신경

이 큰허리근을 뚫고 나오는 가지의 수는 1개(46.2%)가 가장 많았다(그림 

5). 음부넙다리신경이 근육을 뚫는 위치는 큰허리근 이는곳의 가장 위부분

에서부터 수직으로 평균 77.7±22.2mm였다. 큰허리근 안쪽모서리의 길이는 

평균 126.1±16.5mm였고, 폐쇄신경이 큰허리근의 안쪽모서리로 빠져나오는 

위치는 근육의 안쪽모서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모서리를 따라 아래쪽으로 

평균 1.7±5.1mm인 지점이었다. 큰허리근 가쪽모서리의 길이는 평균 251.0

±18.0mm였고, 엉덩아랫배신경, 엉덩샅굴신경, 가쪽넙다리피부신경, 넙다리

신경이 큰허리근의 가쪽모서리로 빠져나오는 위치는 근육의 가쪽모서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모서리를 따라 아래쪽으로 각각 평균 31.6±16.0mm, 평

균 56.4±15.1mm, 평균 137.6±25.8mm, 평균 167.2±14.1mm인 지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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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난 신경과 샅고랑인대와의 위치관계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난 신경 중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은 폐쇄신경을 

제외하고 모두 샅고랑인대 아래쪽을 지난다. 샅고랑인대 아래쪽을 지나는 

신경과 샅고랑인대의 위치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샅고랑인대의 길이를 측정

하고, 위앞엉덩뼈가시 또는 두덩뼈결절에서 신경까지의 거리를 계측하였다. 

샅고랑인대의 길이는 평균 119.9±9.9mm였다. 위앞엉덩뼈가시에서 가쪽넙

다리피부신경까지의 평균거리는 17.6±15.9mm, 위앞엉덩뼈가시에서 넙다리

신경까지의 평균거리는 54.0±11.3mm, 두덩뼈결절에서 음부넙다리신경 중 

음부가지와 넙다리가지까지의 평균거리는 각각 66.9±15.0mm와 68.6±

20.2mm, 두덩뼈결절에서 폐쇄신경까지의 평균거리는 27.6±7.3m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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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많은 교과서에 허리신경얼기는 첫째에서 넷째 허리신경의 앞가지가 이

루며, 열두째 가슴신경의 앞가지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

다.
1,2,3,4,5,6,7,8 

하지만 허리신경얼기는 열두째 가슴신경과 다섯째 허리신경사

이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되었고,
9,10,11,12,13,14,15,16

 대부분 연구에서 

첫째-넷째 허리신경이 가장 흔한 유형으로 보고되었다.
9,11,12,13,14,15,16

 이 연구 

결과에서도 첫째-넷째 허리신경의 유형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었다. 하지

만 일본인 태아 연구 결과에서는 허리신경얼기가 열두째 가슴신경-넷째 

허리신경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10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척수신경은 각 신경마다 다르며, 허리신경얼기

와 각 신경을 이루는 척수신경의 형성변이에 관한 보고도 많았

다.
9,10,11,12,13,16,17 

많은 연구에서 엉덩아랫배신경은 대개 첫째 허리신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1,12,13

 연구자에 따라 엉덩아랫배신경이 열두

째 가슴신경
9,10
 혹은 열두째 가슴신경과 첫째 허리신경으로

16,17
 구성된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엉덩아랫배신경이 첫째 허리신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엉덩샅굴신경은 첫째 허리신경으로 이루

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9,10,11,12,13,16,17

 이 연구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음부넙다리신경은 첫째와 둘째 허리신경
11,12,13,16,17 

혹은 

둘째 허리신경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9,10
 이번 연구 결과에

서는 음부넙다리신경이 둘째 허리신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

다. 가쪽넙다리피부신경의 형성에 대해서는 여러 보고가 있다. 즉 둘째와 

셋째 허리신경,
9,10,11,12,13,16,17

 둘째 허리신경,
9
 첫째와 둘째 허리신경

10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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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허리신경 이나 둘째와 셋째 허리신경으로
16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가쪽넙다리피부신경이 둘째 허리신경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 넙다리신경은 첫째-넷째 허리신경으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1,12,13

 그러나 넙다리신경이 둘째-넷째 허

리신경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
9,10,16
 이번 연구 결과에

서는 넙다리신경이 둘째-넷째 허리신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

다. 폐쇄신경은 둘째-넷째 허리신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9,10,11,12,13,16,17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페쇄신경은 둘째-넷째 허리신경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셋째와 넷째 허리신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각각 40%였

다. Kawasaki(1940)가 연구한 한국인 허리신경얼기에 관한 연구에서 음부

넙다리신경은 첫째와 둘째 허리신경으로, 가쪽넙다리피부신경은 둘째와 셋

째 허리신경으로, 넙다리신경은 첫째-넷째 허리신경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10
 이번 연구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일부 교과서

에서는 음부넙다리신경과 가쪽넙다리피부신경이 둘째 허리신경에서 일어난

다는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난 주요가지를 형

성하는 척수신경의 형성변이는 종족에 따른 차이보다 옛수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나는 신경을 이루는 척수신경의 구성에 대한 형

태계측을 통해 엉덩아랫배신경은 열두째 가슴신경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함을 알 수 있었다. 엉덩샅굴신경은 첫째 허리신경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음부넙다리신경은 둘째 허리신경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첫째, 둘째, 셋째 허리신경에서 단독으로 일어나 신경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셋째 허리신경이 가장 굵었다. 가쪽넙다리피부신경은 둘째 허리신경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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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둘째-넷째 허리신경이 넙다리신경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셋째 허리신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섯째 허리신경

이 넙다리신경의 구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넷째 허리신경이 셋째 허리신

경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그림 3). 폐쇄신경 역시 셋째 허리신경

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다섯째 허리신경이 신경의 구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넷째 허리신경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4). 허리신

경얼기에서 일어나는 신경을 이루는 척수신경의 구성에 대한 형태계측을 

통해 허리신경얼기에 관한 좀더 정확한 형태학적 기술과 허리신경뿌리 신

경집종
19
 혹은 큰허리근에 생긴 종양이나 신경집종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접근시
20,21,22

 임상적 증상을 예측하는데 신경 구성에 관한 형태 변이가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에서 넷째 허리신경의 앞가지와 경우에 따라 열두째 가슴신경의 앞

가지가 함께 척추사이구멍을 빠져 나와 큰허리근 속에서 앞갈래와 뒤갈래

로 나뉘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척추사이구멍을 빠져 나온 가슴 또는 허리

신경들이 허리신경얼기를 구성하며, 엉덩아랫배신경, 엉덩샅굴신경, 음부넙

다리신경, 가쪽넙다리피부신경, 넙다리신경, 폐쇄신경으로 나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 큰허리근은 대개 열두째 가슴신경과 넷째 허리신경사

이에서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각 신경들은 

큰허리근의 바닥을 경유하여 큰허리근의 안쪽 또는 가쪽모서리로 빠져나왔

다. 음부넙다리신경과 폐쇄신경을 제외한 모든 신경들은 가쪽모서리로 빠

져나왔다.엉덩아랫배신경과 엉덩샅굴신경은 대개 큰허리근의 가쪽모서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모서리 길이의 2/5인 지점 사이에서 관찰되었으며, 가

쪽넙다리피부신경과 넙다리신경은 모서리 길이의 2/5인 지점과 4/5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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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음부넙다리신경은 큰허리근의 바닥에서 1-3개 

가지로 나뉘어진 후, 큰허리근을 뚫고 나왔다. 폐쇄신경은 주로 큰허리근의 

안쪽모서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대부분 교과서에 기술

된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신경과 큰허리근의 국소해부학적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신경과 근육의 길이 계측을 통해 허리신경

얼기를 이루는 각 신경들과 큰허리근의 좀더 정확한 위치관계 기술을 통해 

엉덩고정술이나 엉덩관절대치술을 시행하는 경우, 다리의 통증 조절, 간헐

절뚝거림의 치료를 위해 큰허리근을 부위마취하는 경우에
23,24,25,26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큰허리근의 안쪽과 가쪽모서리로 빠져 나온 신경들은 주로 샅고랑인대

의 아래쪽을 지난다. 일반적으로 샅고랑인대 아래쪽을 지나는 신경 부위마

취시 가쪽넙다리피부신경은 위앞엉덩뼈가시에서 안쪽으로 2-3cm인 지점에

서,
25,26,27,28,29

 폐쇄신경은 두덩뼈결절에서 가쪽으로 1-2cm인 지점에서
25,26,27

  

부위마취를 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마취를 위해서 가쪽넙다리피부신경은 

위앞엉덩뼈가시에서 안쪽으로 1.5-2cm인 지점, 폐쇄신경은 두덩뼈결절에서 

가쪽으로 2-3cm인 지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넙다

리신경은 넙다리동맥의 가쪽, 신경이 지나는 부위에서 부위마취한다.
25,26,27,30

 

넙다리동맥의 맥박을 잘 느낄 수 없을 경우에는 위앞엉덩뼈가시에서 안쪽

으로 5-6cm인 지점을 마취함으로써 넙다리신경을 부위마취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많은 교과서에 음부넙다리신경의 부위마취 방법에 대한 기

술은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음부넙다리신경의 부위마취를 위해서는 두

덩뼈결절에서 가쪽으로 6-7cm인 지점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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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각 신경들에 대한 좀더 정확한 형태계측학적 기

술과 좀더 효과적인 부위 마취를 위해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척수신경의 

변이,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난 주요가지를 형성하는 척수신경의 변이, 허

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나는 신경을 이루는 척수신경의 구성에 대한 형태계

측, 허리신경얼기을 이루는 신경과 큰허리근의 국소해부학적 관계, 허리신

경얼기에서 일어난 신경과 샅고랑인대와의 위치관계를 관찰하고 계측을 시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허리신경얼기가 척수에서 일어나는 높이는 첫째-넷째 허리신경이 가

장 흔한 유형이었다.

   2.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난 주요가지를 형성하는 척수신경의 구성 변

이를 관찰한 결과 엉덩아랫배신경, 엉덩샅굴신경은 첫째 허리신경에서, 음

부넙다리신경, 가쪽넙다리피부신경은 둘째 허리신경에서, 넙다리신경은 둘

째-넷째 허리신경에서, 폐쇄신경은 둘째-넷째 허리신경에서 일어나는 경우

와 셋째와 넷째 허리신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3. 허리신경얼기에서 일어나는 신경을 이루는 척수신경의 구성에 대한 

형태계측을 통해 엉덩아랫배신경은 열두째 가슴신경이, 엉덩샅굴신경은 첫

째 허리신경이, 가쪽넙다리피부신경은 둘째 허리신경이, 음부넙다리신경은 

둘째 허리신경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넙다리신경은 셋째 허리신경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다섯째 허리신경이 넙다리신경 구성에 참여하

는 경우는 넷째 허리신경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폐쇄신경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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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허리신경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다섯째 허리신경이 폐쇄신경 

이루는 경우에는 셋째 허리신경보다 넷째 허리신경이 더 굵었다. 

   4.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각 신경들은 대부분 가슴 또는 허리신경에서 

일어나 큰허리근의 바닥을 경유하여 큰허리근의 안쪽 혹은 가쪽모서리를 

빠져나왔다. 허리신경얼기를 이루는 신경 중 음부넙다리신경과 폐쇄신경을 

제외한 모든 신경들은 큰허리근의 가쪽모서리를 빠져나왔고, 폐쇄신경은 

대개 큰허리근의 안쪽모서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큰허리근을 빠져나와 다

리로 내려갔다. 음부넙다리신경은 1-3개의 가지로 나뉜 후, 큰허리근을 뚫

고 나왔다. 

   5. 위앞엉덩뼈가시와 두덩뼈결절 사이에 붙은 샅고랑인대의 길이는 약 

10-15cm였다. 위앞엉덩뼈가시에서 가쪽넙다리피부신경까지의 거리는 약 

1.5-2cm, 위앞엉덩뼈가시에서 넙다리신경까지의 거리는 약 5-5.5cm, 두덩

뼈결절에서 음부넙다리신경까지의 거리는 약 6.5-7cm, 두덩뼈결절에서 폐

쇄신경까지의 거리는 약 2.5-3cm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허리신경얼기와 이것에서 일어난 신경들의 형태변

이를 관찰하여 한국인의 특징을 밝혔고, 그 결과를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

와 비교하였으며, 각 신경을 이루는 척수신경을 계측하여 그 구성비율을 

밝혔다. 그리고 샅고랑인대 부위에서 각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를 계측하여 

부위마취와 관련된 임상적 의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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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tomic variations of the lumbar plexus and its nerves

in Korean adults

Hyun Ju Ji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In Hyuk Chung)

   The lumbar plexus and its nerves have been described to be 

formed diversely by the spinal nerves from T12 to L5. However the 

detailed anatomy of the nerves and the topographic relationship with 

the surrounding structures have not been clarified. Accordingl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larify the diverse constituent of the lumbar 

plexus, the detailed anatomy of the nerves from the lumbar plexus, 

and its topographic relationship with the medial and lateral border of 

the psoas major muscle, the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nd the 

pubic tubercle.

   One hundred-seventy two sides of 86 Korean adult cadaver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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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in this study. The lumbar plexus and its nerves were dissected 

under the surgical microscope, after being separated from the body. 

   The lumbar plexus was formed by the spinal nerves of the 

T12-L4 in 33.7%, the L1-L4 in 56.6%, and the L1-L5 in 9.6%. The 

iliohypogastric nerve mostly arised from T12(25.3%, thickness 

2.38mm) or L1(67.5%, thickness 1.18mm). The ilioinguinal nerve 

mainly arised from L1(83.3%, thickness 0.61mm) or L2(7.1%, thickness 

0.40mm). The formation of the genitofemoral nerve could be classified 

into 7 types, and the type in which L2 comprised the nerve, was the 

most common(42.3%, thickness 0.60mm). The 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could be classified into 8 types, and the most 

common type was L2(35.9%, thickness 0.73mm). The femoral nerve 

could be classified into 7 types, and the type in which L2-L4 

comprised the nerve, was the most common(65.7%, thickness L2 

1.48mm, L3 2.91mm, L4 2.19mm). The obturator nerve could be 

classifed into 8 types, and the common type was L2-L4(40.0%, 

thickness L2 0.53mm, L3 1.45mm, L4 0.64mm) or L3-L4(40.0%, 

thickness L3 1.31mm, L4 1.09mm). While the obturator nerve and the 

other nerves emerged from the medial and lateral border of the psoas 

major muscle, respectively, the genitofemoral nerve pierced the muscle 

by 1-3 branches. The mean distance from the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to the lateral femoral cutaneous and the femoral nerve was 

17.6mm, and 54.0mm, respectively. The mean distance from the pu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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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rcle to the genital and femoral branch of the genitofemoral nerve 

was 66.9mm, and 68.6mm, respectively. The mean distance from the 

pubic tubercle to the obturator nerve was 27.6mm. 

   

Key Words : lumbar plexus, iliohypogastric nerve, ilioinguinal nerve, 

genitofemoral nerve, 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femoral nerve, obturator nerve, regional anesthesia


